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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감추해변 이용객 불편 해소
- 동해해수청, 여름철 해변에서 악취를 유발하는 해초류 제거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은 7월 29일(수) 동해시 감추 및 한섬해변에서

여름철 호우기에 대량으로 유입되는 바다 해초류의 수거활동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정화활동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동네 새단장｣” 이라는 주제

아래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정화행사와 연계하여,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호우기 직후 해양쓰레기 정화주간(7.20~7.31)’ 운영의 일환이었다.

이번 청소는 무더운 날씨에도 동해시, 해양환경공단(KOEM) 등에서 30명

정도의 많은 직원이 참여하였다.

감추 및 한섬해변은 동해시 천곡동 도심에 근접하여 여름철 6~9월경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호우기에 유입되는 해초류가 건조되면서 발생

하는 심한 악취로 인해 이용객의 불편을 유발하였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동해항 인근에 위치한 비지정해수욕장인

감추 및 한섬해변의 청정해양환경 유지를 위해 정화활동을 주기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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